
Q

A

A

56 THE SAFETY TECHNOLOGY 

Labor & Safety QnA

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중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근로자가 작업을 행
하는 장소까지 포함한 높이인지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만을 말하는지 여부《갑 설》동 높이
기준은 건축관련 기본법인 건축법상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을 설》모든 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며 산업
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법등에서 법적 목표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서로 달리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높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작업위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갑설이 타당함(건축법상의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축물, 지상높이의 기준, 최고높이 등
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법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최고높이는 특별법적인 건축법의 규정
을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분야 위험기계·기구 적용범위 등
제목 커팅그라인더 개조형 톱기계가 목재가공용둥근톱인지 여부

(1) 커팅그라인더 개조형 톱기계(커팅그라인더에 둥근톱을 부착하여 목재 절단)를 목재가공용둥근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기계가 목재가공용둥근톱인 경우의 방호조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고시 제91-50호)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목재가공용둥근톱이란 강철원판의 둘레에 톱니를 만들어 이것을 회전체에 부착, 회전시키면서 목재가
공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톱의 노출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10mm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동기계
는 커팅그라인더에 둥근톱을 부착한 것으로서 톱의 노출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10mm 이상일 뿐만 아니라 그 사
용용도가 목재가공용이므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둥근톱으로 보아야 함. (2) 산업안전보건
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가공용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다만 위험기계·기구방호조치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절단용 목재가공용둥근톱(일반적으로 켜는 톱날에
비하여 치진폭이 큼) 또는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에는 반발예방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고시 제91-50호)”은“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기준(고시
제93-41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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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안전보건상의 조치
제목 타워크레인의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는

당 현장의 타워크레인 뒷부분이 대지경계선 밖으로 4m가량 침범하였을 때 어떠한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뒷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생활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시 사업장 내근로자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상 필요한 조치는 다하여야 할것임

분야 건설안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목 시공사가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발주처와 계약시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적게 계상된 경우 행정상의 조치는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발주자)와 이를 자
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자기공사자)임 따라서, 도급계약상의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발주자가 동법 위반혐의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분야 재해율 산정
제목 하수급업체의 재해가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폐사에서 하수급인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지불하고 하수급인 업체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득하였다면, 당 현장
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재해율 산정시 재해건수가 하수급인 업체
로 접수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이 있는 여부 - 만약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에 의하여
재해율 산출시 재해건수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조사발표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을 위한 건설업체별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전국 건
설현장에서 지난 1년간(1. 1. ∼ 12. 31) 발생한 총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그 업체의 연간 총건 설매출액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며 - 이때에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
급액도 원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되고 있는 바 - 그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산정기준 제3호 가목(2)에 의거 하도급(하수급)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일반건설업체인 경우 그의(하도급 또
는 하수급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

※ 출처：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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